






냉방부하

• 실내외의 온도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(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) 발생 열원을 제거해야하는 열량

1. 벽체 취득 열량

2. 유리창부하 – 복사열 (획득열량) / 관류열

3. 극간풍부하

4. 인체발열 ( 현열 + 잠열 )

5. 실내기구에 의한 발열 ( 현열 )

6. 외기량 ( 현열 + 잠열 ) – 외기로부터 들어오는 열량

난방부하

• 실내외의 온도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강해 주어야 하는 열손실 (손실된 열을 보상함으로써 온도차 유지)

1. 벽체 취득 열량

2. 유리창부하 – 관류열 (복사열은 획득열량이므로 고려하지 않음)

3. 극간풍부하

4. 외기량 ( 현열 + 잠열 ) – 배출되는 열량

인체발열과 실내기구에 의한 발열은 열손실이 아니기때문에 냉방부하와 달리 고려하지 않음.



냉방부하 – 벽체 취득 열량

Qw = K x A x (tsol – ti) = K x A x Δte (kcal/h)
Q : 벽체 취득 열량
K : 벽체의 열관류율 (kcal/m2h℃)
A : 벽체의 면적(m2)
ti : 실내온도 (℃)
tsol: 상당외기온도(℃)
Δte: 상당외기온도차(실효온도차) (℃) 

외벽체를 제외한 나머지 내벽들은 창문이 없어 열교환이 되지않아 외벽체만 구한다.
외벽 면적 : 23.76 m2 / 외벽 열관류율 : 0.55 kcal/m2h℃ / 상당외기온도차 : (45.6 – 26 )
외벽체 취득 열량 = 외벽 열관류율 x 외벽 면적 x 온도차

= 0.55 x  23.76 x  19.6 
= 256.1



유리창

Qg = Kg x Ag x Δte (kcal/h)
Q : 유리창 부하

Kg : 유리창의 열관류율 (kcal/m2h℃)
Ag : 유리창의 면적 (m2)
Δte: 상당외기온도차(실효온도차) (℃) 

외벽창 면적 : 19.44 m2 / 외벽창 열관류율 : 5.24 kcal/m2h℃ / 상당외기온도차 : (45.6 – 26 ) ℃
외벽창 취득 열량 = 외벽창 열관류율 x 외벽창 면적 x 온도차

= 5.24 x  19.44 x 19.6
= 1996.5



난방부하 – 벽체 취득 열량

Qw = K x A x (tsol – ti) x C = K x A x Δte x C (kcal/h)
Q : 벽체 취득 열량
K : 벽체의 열관류율 (kcal/m2h℃)
A : 벽체의 면적(m2)
ti : 실내온도 (℃)
tsol: 상당외기온도(℃)
Δte: 상당외기온도차(실효온도차) (℃) 
C : 방위계수

외벽체를 제외한 나머지 내벽들은 창문이 없어 열교환이 되지않아 외벽체만 구한다.
외벽 면적 : 23.76 m2 / 외벽 열관류율 : 0.55 kcal/m2h℃ 
상당외기온도차 : ( 24 – (-7.0) ) = 31 ℃ / 방위계수 : 1.15

외벽체 취득 열량 = 외벽 열관류율 x 외벽 면적 x 온도차 x 방위계수
= 0.55 x  23.76 x  31 x 1.15

= 465.8



유리창

Qg = Kg x Ag x Δte x C (kcal/h)
Q : 유리창 부하

Kg : 유리창의 열관류율 (kcal/m2h℃)
Ag : 유리창의 면적 (m2)
Δte: 상당외기온도차(실효온도차) (℃) 
C : 방위계수

외벽창 면적 : 19.44 m2 / 외벽창 열관류율 : 5.24 kcal/m2h℃ 
상당외기온도차 : ( 24 – ( -7.0) )  / 방위계수 : 1.15

외벽창 취득 열량 = 외벽창 열관류율 x 외벽창 면적 x 온도차 x 방위계수
= 5.24 x  19.44 x 31 x  1.15
= 3631.5



창의 가로, 세로 치수와 개수를 줄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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